
I. 음운

자음 체계

단모음 체계



음운 변동

교 체
◦음절의 끝소리 규칙

◦비음화(ㄹ의 비음화→비음동화 순서로 일어난다)

-비음동화

-ㄹ의 비음화

◦유음화

◦된소리되기

◦구개음화

탈락
◦자음군 단순화

◦ㄹ 탈락: 규칙 활용에 해당함

◦ㅎ 탈락

◦ㅡ 탈락: 규칙 활용에 해당함 (예외는 있음)

◦ㅏ, ㅓ탈락

◦ㄴ 첨가

(◦반모음 첨가: 논란의 여지가 있음)

축약
◦거센소리되기

(◦모음 축약: 논란의 여지가 있음)

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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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단어

품사
체언

◦명사

-의존 명사의 경우도 자립 형태소

◦대명사: 지시대명사, 인칭대명사

인칭대명사 중 미지칭(지시 대상 있음, 그러나 지시 대상을 모름), 부정칭(지시

대상이 정해지지 않음, 보통 보조사가 붙으면 부정칭), 재귀칭은 3인칭

◦수사

-수 관형사와의 구분: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, 뒤에 단위성 의존 명사가 옴.

수식언
◦관형사: 조사가 붙지 않는다. 불변어이다.

◦부사: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. 불변어이다.

용언
◦활용을 함: 규칙 활용(‘ㄹ 탈락, ㅡ 탈락’)과 불규칙 활용(나머지)

◦동사

-어간+(선어말 어미: 없을 수도)+어말 어미(종결 어미, 연결 어미, 전성 어미)

-선어말 어미: (주체) 높임, 시제 등을 나타냄 (중세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

미 존재)

-전성 어미: 다른 품사의 기능(문장 성분)을 수행하게 하나, 품사를 바꾸지는 않음

-파생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: 수식어를 붙여 본다. (관형어의 수식/부사어의 수식)

◦형용사

◦동사와 형용사의 구분: 절대적인 기준이 없음.

◦기타 지엽적인 소재: 관형사 ‘다른’과 형용사 ‘다른’의 구분, 동사 ‘있다’와 형용사

‘있다’의 구분 등등 ‘품사의 통용’에 관해 문제가 출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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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언
◦조사

-격 조사: 문장 성분을 나타냄. ‘에서(단체)’의 경우 주격 조사, ‘에서(장소)’의 경우

부사격 조사. 보격 조사의 경우 ‘이/가’ 뒤에 ‘되다, 아니다’가 와야 함.

-서술격 조사 ‘이다’의 경우 가변어에 해당함 (이를 어간, 어미로 분석하는 견해가

있음)

-보조사

-접속 조사

-와/과: 접속 조사로도 쓰이고, 부사격 조사로도 쓰임.

형태소

자립성 유무
의미의 성격

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

실질 형태소 나머지 어간

형식 형태소 어미, 조사, 접사

단어의 분류

단일어

*복합어
합성어: 어근+어근

파생어: 어근+접(미)사/접(두)사+어든

*직접 구성 요소 분석: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참조

합성어
비통사적 합성어, 통사적 합성어

◦조사의 생략은 통사적

◦부사가 용언을 꾸미는 것은 일반적이나, 부사가 체언을 꾸미는 것은 일반적이지

않다.

◦용언의 어간은 어미(연결어미: -아-, -어-, -게-, -지-, -고-) 없이 다른 용언의

어간과 결합하거나, 어미(관형사형 전성어미, -(으)ㄴ, -는, -던, -(으)ㄹ) 없이 체

언과 결합할 수 없다. 그러한 결합은 일반적이지 않다.



파생어
접사

◦접두사

-지엽: 접두사도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(메마르다, 강마르다, 슷되다, 엇되다)

◦접미사

-명사 파생 접미사, 동사 파생 접미사, 형용사 파생 접미사, 부사 파생 접미사

: 품사를 바꿈

-피동사 파생 접사(이히리기), 사동사 파생 접사(이히리기우구추)도 해당



III. 문장

성분의 분류

주성분 주어, 목적어, 보어, 서술어

부속 성분 관형어, 부사어

독립 성분 독립어

성분

*격조사, 용언의 전성 어미, 파생 접미사 등에 의해 결정된다. 또한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 
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(안긴문장)

주성분
◦주어

-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은 서술절을 안은문장

◦목적어

◦보어: (‘되다/아니다’ 앞의 체언)+보격 조사(이/가)

◦서술어

-용언이 2개여도 보조 용언은 없을 수 있음

-한글 맞춤법 제 47항: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씀

도 허용한다/ 다만,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도 있음

-서술어의 자릿수: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부속 성분
◦관형어: 실현 형태가 다양함

-일부 체언의 경우도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형어로 볼 수 있다.

◦부사어

독립 성분
◦독립어

JUNSEO
텍스트박스
*

JUNSEO
텍스트박스
*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있는 '-아/-어' 등의 연결 어미 뒤에

JUNSEO
텍스트박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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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장의 구조

홑문장

겹문장
안은문장: 절을 가진 문장

*이어진문장:(대등적/종속적)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

*주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꿨을 때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경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, 
그렇지 않은 경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임.

안은문장

◦명사절을 안은문장

-명사형 어미: -(으)ㅁ, 기

◦관형(사)절을 안은문장

-관형사형 어미: -(으)ㄴ, -는, -던, -을

-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의 차이를 질문할 수 있음

-형용사 하나가 관형절의 역할을 할 수 있음

◦부사절을 안은문장

-부사형 전성 어미: -게, -도록 등

-(부사 파생 접미사:-이;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는 예외임)

◦서술절을 안은문장

-표지가 따로 없음,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관찰됨

◦인용절을 안은문장

-직접 인용:-라고 등, 간접 인용절: -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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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동, 사동 표현

<의미>
-피동: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(⟷ 능동)
-피동 요소: -이-, -히-, -리-, -기-, -되-, -아/어지다

-사동: 주어가 남에게 (다른 사람이)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(⟷ 주동)

-사동 요소: -이-, -히-, -리-, -기-, -우-, -구-, -추-, -시키다, -게 하다

-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문과 사동문(`-어/아 지-', ‘-게 하다’ 등)은 접미사에 의한

피동ㆍ사동에 비해 통사ㆍ의미적 제약이 적다. 파생적 사동문의 경우, 직접 사동과 간접

사동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지만, 통사적 사동문의 경우 간접 사동만 파악된다.

-피동사와 사동사는 목적어 유무로도 구별할 수 있다. 어떤 동사가 피동사나 사동사 중

하나이고,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경우, 그 동사는 피동사이다. 다만 목적어를 가진다고

해서 사동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.

cf) 피동은 동작주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(탈행동적 피동)

높임 표현

<종류>
-주체(⟶주어) 높임: 선어말 어미 -(으)시-, 주격 조사 께서, 특수 어휘*
1)직접 높임

2)간접 높임: 주어의 신체 일부, 소유물, 생각 등을 높임

-상대 높임: 종결 어미

3)객체(⟶목적어/부사어) 높임: 특수 어휘, 부사격 조사 ‘께’**
*특수 어휘를 사용했다는 말은, 선어말 어미 –(으)시-가 결합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
분석되지 않는다는 뜻이다. 예를 들어, 계시다의 경우, 계+-시-+-다 등의 형태소 분석은 
올바르지 못한 분석이다.

**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었다.




